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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미국 장기금리 상승과 시사점

김세중 선임연구원

 1월 29일 2.00%를 기록하며 2%대를 돌파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월 1일 2.01%까지 상승

한 후 2%수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대를 기록한 것은 2012년 4월 17일 이후 9개월 만이며, 1.39%

로 저점을 기록했던 2012년 7월 24일에 비해 0.61%p나 상승한 것임.

 언론에 따르면 워런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가 2012년 1월 국채를 대거 매도하였고 세계최대 채권 

펀드 핌코의 빌 그로스도 채권투자를 줄였다고 발표하는 등 시장 참가자들은 장기금리의 지속적 

상승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 장기금리 상승의 이유는 유럽재정위기가 진정되고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면서 투자

자들의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었기 때문임.

 2012년 12월부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다우존스 지수는 2012년 11월 15일 12,542포인트로 저점을 기록한 후 활황을 이어가

면서 2013년 2월 1일 14,000선의 최고치를 기록함.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VIX지수도 꾸준히 하락세를 기록

하면서 2013년 1월 22일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12.43을 나타냄.

 2012년 4/4분기 미국 GDP성장률은 3년 반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충격을 주었으나 유럽재

정위기 문제가 잠잠해지고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도 해결되면서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된 것으로 분석됨.

 금리의 상승은 신용 비용을 증가시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과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에 악영

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연준이 국채를 꾸준히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금

리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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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모기지은행연합(MBA)에 따르면 미국 주택 대출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30년 만기 평균 모기

지 금리는 1월 25일 전주대비 0.15%p 상승한 3.67%를 기록한 후 2월 1일에도 3.73%로 상승하

였음.

 그러나 미 연준이 3차 양적완화정책을 통해 2012년 9월부터 매달 850억 달러의 국채 및 모기지 

채권을 매입해오고 있고 매입기한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매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금리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반면, 국내 채권금리는 미국과 같은 상승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안전자

산 선호 현상의 약화가 지속될 경우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장기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미국 10년 만

기 국채 수익률과 우리나라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간의 스프레드는 2012년 10월 10일 1.1%p

에서 2013년 2월 6일 0.89%p로 축소됨.

   - 우리나라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2012년 10월 10일 2.78%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

한 이후 2013년 2월 6일 현재 2.85%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미국과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디커플링은 주식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2013년 2월 6일 현재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2012년 9월 말 이후 4.1% 상승하며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

라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3.0% 하락함.

 그러나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약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며 미국과 우

리나라 금융시장의 디커플링이 지속되기 어렵고 우리나라의 국채 금리도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있음.

 저금리 환경 지속으로 보험산업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미국 장기금리의 상승 지속 

가능성은 긍정적인 모습이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1> 한국, 미국 장기금리 추이 <그림 2> 한국, 미국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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